
이재명 후보, 22일간 66회 5,015km 유세

경청과 함성의 ‘광장의 유세’ 광화문에서 

시작해 여의도에서 마무리

이재명 후보는 22일 간의 선거 운동기간 동안(5.12~6.2) 총 66회의 
현장 유세를 진행하며, 총 5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였고, 23
만명이 넘는 국민들을 만났다고, 중앙선대위 유세본부(공동본부장 
박정·이재정)가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22일간의 유세를 통해 선거운동 시작 전 진행한 ‘경
청투어’에 대한 답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왔다. 3차례 경청투어에
서 8개 도, 51개 시·군에서 총 1,803km를 이동한 것을 합산하면 5
월 이후 총 6,818km를 국민들과의 만남을 위해 이동한 셈이다. 이
는 서울에서 출발해 중동까지 갈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한다. 

총 66회의 유세 지역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인천권에 20회, 
서울 12회, 경상권 11회, 충청권과 전라권에 각각 10회, 강원·제주 
3회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수도권에 집중된 유세에 비해 非수도권 
유세 비중(53%)이 더 높아졌으며, 특히 대구, 대전, 부산, 울산은 2
번씩 방문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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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과 함성으로 대표되는 ‘광장의 유세’ 컨셉 답게 현장에서의 시
민들과의 교감도 두드러졌다. 어제(6.1) 집계 기준, 이재명 후보는 
총 60개의 유세에서 38시간 16분 동안 연설을 진행했다. 유세 1회
당 평균 38분간 연설을 한 셈이다. 

매 유세마다 평균 4천여명의 청중이 모여들어 총 23만6900명의 국
민들과 연설을 통한 소통을 이루었다.(유세본부 추산) 가장 많은 청
중이 모였던 것은 광주 유세로, 김대중컨벤션센터 마당에 2만 여명
의 인파가 운집했다. 세종, 부산, 안산에서도 1만 여명의 청중이 모
여들어 이재명 후보의 연설을 경청했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60명의 찬조 연설자들도 유세를 빛낸 주인
공이었다. 소상공인, 학원 원장 등 평범한 시민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폭로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밥줄 끊겨도 이재명을 지지하겠다’는 박혁권 배우와 광
주항쟁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한 김가연 배우의 연설도 큰 화제가 
되었다. 이 밖에도 이기영, 이원종, 장동직 배우를 비롯해 윤일상 
작곡가, 신대철 기타리스트, 이정석 가수, 노정렬 개그맨, 장재근 
선수, 송진우 선수, 박문성 해설가, 박동희 해설가, 임형남 건축가, 
방현석 소설가, 김덕수 국악인 등 많은 사회 저명 인사들도 찬조연
설자로 활약했다. 

광화문에서 처음 시작한 이재명 후보의 유세 오늘 저녁 7시 여의도
에서 마무리 된다. 여의도는 12.3 내란 계엄의 국민 분노가 집결한 
장소로써 들불처럼 번진 빛의 혁명을 완성이자 진정한 내란 종식을 
위한 마지막 함성의 광장이 될 것이다. 여의도 유세에는 총괄공동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그 동안의 찬조연설자들, 선거운동원, 지지자
들이 모두 모여 만드는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축제가 될 것으
로 기대된다. 


